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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그늘, 휴식?
타설 현장에는 오로지 물만 있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광주에서 콘크리트 타설 일을 했다. 건설노조에서 일하다 보니 어

느 자리에서나 스스로 건설노동자라 칭하지만, 사실 현장 경험은 없다. 나는 건설노동자

가 아니었다. 조합원 말씀을 받아 겨우 아는 척하는 건 아무래도 부족했다. 체험이라도 해

야 한다고 여겼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졌다. 광주전남 건설지부에서 ‘여름 타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생 알바를 써도 다 도망간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혹시 제가 일해봐도 될

까요?”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흔쾌히 오라고 하셨다.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엄청난데 괜찮겠냐는 염려도 들었다. 그래도 8월 말

이면 더위도 조금은 가시겠다 싶었는데 웬걸, 더워도 너무 더웠다. 일하는 중간중간, 지금 

혼자만 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구석에 가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광주는 서울보다 

2도쯤 더 높았다. 지어지는 아파트 맨 위층 땡볕 아래 타설 작업장에서 온몸으로 더위를 

받았다. 그나마 가장자리 갱폼에 쳐진 얼기설기 가설 커튼으로 한 뼘 그늘이 지면 그 아

래서 한숨 돌렸다. 

더위만큼이나 타설공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작업 특성상 쉬기 어렵다는 점이다. 콘크리

트 타설은 끊기면 안 된다. 굳기 전에 계속 이어서 타설해야 한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에 새 콘크리트를 이어서 붓는 경우 일체화되지 못해 줄눈이 생기는 것을 콜드 조인트라

고 한다.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30분을 넘기지 못한다. 레미콘이 바

뀌어 펌프카가 멈출 때 잠깐뿐, 쉬는 건 재량에 달렸다. 현장에 완벽한 휴게실이 있다 해

도 타설공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노동부는 ‘물, 그늘, 휴식’이 폭염 대책이라는데, 타설 현

장에는 오로지 물만 있을 따름이다. 

타설 일을 하면서, 이전과 이미지가 아예 바뀐 것은 바로 갱폼이다. 갱폼은 건물 외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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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작업 발판이 일체화된 초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지금까지 갱폼은 공포의 대상이

었다. 갱폼을 해체할 때는, 타워크레인 등에 매단 뒤에 볼트를 풀어야 하지만, 갱폼 볼트 

일부를 미리 풀어놓는 일이 다반사다. 갱폼과 함께 추락해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며 

‘무리한 속도전’을 규탄하는 성명을 쓴 적이 있다. 첫날 갱폼 발판을 디디며, 나 또한 추락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벌벌 떨었다. 그런데 직접 일해보니 갱폼은 타설 노동자의 휴게실

이자 작업 발판이고 자재 창고며 이동통로였다. 물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어졌지만 말이다.

아파트 준공 뒤, 꼭 한 번 다시 가야지

대개 타설 작업은 6~7명이 한 팀으로 일한다. 1명은 분배기를 잡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계단, 기둥, 보, 벽, 바닥 순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한다. 타설될 현장은 알폼이라는 거

푸집 위에 가로세로로 철근이 배근되어 있고 튜브에 싸인 전선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철

근이 성긴 곳은 알폼을, 촘촘한 곳은 철근을 밟아야 하는데,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 철근이 

보이지 않는다. 철근에 발이 끼어 넘어질 뻔하거나 장화가 벗겨질 뻔한 적이 많았다.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만지고 밟으며 일해야 하니 안전 장화를 신고, 온코팅장갑을 끼는데, 

무더위에 땀이 차니 손발에 물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명은 바이브레이터를 들고 구석구석 공극 없이 콘크리트가 채워지게 한다. 1명은 바

이브레이터의 모터를 드는데, 초짜가 맡는 일이다. 이 세 명 모두 엄청난 진동과 소음에 

노출된 채 일할 수밖에 없다. 잠깐 모터를 들어봤는데 너무 무겁고 뜨거웠다. 모터를 어깨

에 멘 채 바이브레이터의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

다. 철근을 디딜지, 알폼을 디딜지 잘 안 보이는데다, 삐죽 수직으로 솟아 있는 철근에 찢

기지 않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 위태위태하게 휘청대니 다른 팀

원이 모터를 받아 가신다. 괜히 현장 일을 해본다고 했나, 송구한 마음뿐이다. 나머지 인

원은 밀대와 세손을 들고 ‘덴바’라 불리는 높이 표시선에 맞춰 평탄화 작업을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문지른다. 마지막으로 땡볕에 표면이 갈라지지 않도록 비닐을 덮으면 작업이 마

무리된다. 5시 반에 숙소를 나와 17시 넘어서 퇴근이라니! 10시간에 달하는 긴 노동시간

에, 부상의 위험은 여느 건설노동자 못지않다. 직접 체험해 보니 타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겠다 다짐하게 된다.

아파트가 준공한 뒤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그리고는 여느 건설노동자처럼 자랑스

레 이야기하겠지. 이 아파트 내가 지었다고. 


